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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THE MISSION OF THE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IS TO PROTECT THE PEOPLE OF CALIFORNIA 
FROM UNLAWFU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HOUSING AND PUBLIC ACCOMMODATIONS, AND FROM 
THE PERPETRATION OF ACTS OF HATE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대유행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3월 4일, Newsom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질병관리예방센터(CDC),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과(Cal/OSHA)를 포함 직장 내 COVID-19 전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정부의 최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용주는 고정고용주택법(FEHA)을 포함한 연방 및 주의 시민권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FEHA는 
인종, 출신 국가, 장애, 나이(40세 초과) 등 다른 특징을 근거로 고용 차별 및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FEHA는 상호 과정에 참여한 후 고용주가 
과도한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한,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DFEH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묻는 사용자 및 직원을 돕기 위해 이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현재 공중 보건 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며 
종종 갱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2020년 3월 20일에 발행된 이전 
지침을 대체합니다. 이 지침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FEHA와 기타 
법률에 의해 부과된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된 권리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COVID-19 관련 
DFEH 고용 안내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Guidance.aspx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Health-Care-General-Industry.html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Health-Care-General-Industry.html
https://www.dfeh.ca.gov/employment/
https://www.dfeh.ca.gov/employment/


대유행 중에 시민 권리 법은 효력이 있습니까?

예. FEHA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종교, 나이(40세 초과), 장애 
(정신적 혹은 육체적), 성별, 젠더(임신 포함),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젠더 표현, 유전적 
정보, 혼인 여부, 군인 또는 재향군인 신분 그 외의 다른 특징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출신 국가에는 출신지의 지리적 위치, 인종 집단, 종족적 
소속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또는 
인종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누군가와의 관계(결혼 또는 동거 포함)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분리 또는 귀가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EHA가 “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예, 하지만 FEHA는 “의학적 상태”가 “암의 진단과 연관되거나 관련되어 있는 건강상의 
손상 또는 암에 대한 기록이나 병력” 또는 “유전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특징”은 FEHA에 의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COVID-19 증상이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까?

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발열 또는 오한,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COVID-19 증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의료 파일을 인사 파일과 분리해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득한 근로자의 건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격리 중인 경우, 고용주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를 참조하십시오.

근로자가 직장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기 전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체온을 재는 것은 한정된 상황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적 
검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CDC 및 지방 공중 보건 정보 및 지침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존재가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COVID-19 문의 및 보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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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GOV&division=3.&title=2.&part=2.8.&chapter=4.&article=


고용주는 근로자가 직장에 출입하기 전, COVID-19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보유를 확인하는 의료 검사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FEHA에 따라, 고용주는 “직무와 관련되고 업무상 필요와 일치하는” 경우, 의료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CDC에서 나온 현재 지침에 비추어 이 기준을 적용하고,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지침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직장에 출입하기 전 바이러스 
검사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항체 검사는 요청할 수 없다. 설명은 아래와 같다.

바이러스 테스트. 고용주는 근로자의 직장 출입을 허용하기 전, 근로자의 COVID-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사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COVID-19
에 감염된 근로자는 직장에 적절한 수용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사용된 검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검사가 직장 내의 COVID-19 전염 감소를 위한 
종합 계획의 일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바이러스 검사 음성 결과가 틀릴 
수 있으며, 바이러스 검사 음성이 근로자가 미래에 COVID-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인지해야 합니다.

항체 검사. CDC의 현재 지침은 “[항체]” 검사 결과가 개인을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가 COVID-19의 유무를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데 반해, 항체 검사는 면역 반응을 
검사함으로써 COVID-19 과거 감염 또는 회복을 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항체 검사 
바이러스 검사에 비해 COVID-19 감염을 확인하는 데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CDC의 현재 지침의 관점에서, 항체 검사는 현재 FEHA의 의료 검사가 “
직무와 관련 및 업무상 필요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의료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이 의심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결근의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예. 개인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것은 장애와 관련된 문의가 아닙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결근에 대해 
질환 또는 의료 관련 사유를 밝히는 경우, 고용주는 이 정보를 비공개 의료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COVID-19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개인 보호 
장비(예: 마스크, 장갑 또는 가운)를 착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고용주는 COVID-19의 대유행 중에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합당한 관련 편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비 라텍스 소재 장갑 또는 가운), 고용주는 
과중한 부담이 없을 때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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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eoc.gov/wysk/what-you-should-know-about-covid-19-and-ada-rehabilitation-act-and-other-eeo-law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testing-non-healthcare-workplace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testing-non-healthcare-workplace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lab/resources/antibody-tests-guideline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lab/resources/antibody-tests-guidelines.html


전염병의 대유행 중에 고용주는 직장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는 
근로자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발열 또는 오한,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COVID-19 증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EEOC의 지침을 따라, COVID-19에 감염된 근로자는 직장에 적절한 수용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의료 파일을 인사 파일과 분리해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득한 근로자의 건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격리 중인 경우, 고용주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를 참조하십시오.

근로자가 COVID-19 증상을 보일 경우 고용주는 이들을 귀가시킬 수 있습니까?
예. CDC는 직장에서 COVID-19 증상을 앓게 된 근로자들은 업무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전에 FAQ에 명시된 이유에 따라 COVID-19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를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 병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병가가 소진된 경우, 근로자는 기타 유급 휴가(휴가 또는 유급 
휴가 포함) 또는 직무 보장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COVID-19 증상을 보일 경우 고용주는 이들을 귀가시킬 수 있습니까?
예. CDC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를 이용해 도출된 [양성] 검사 결과는 근로자가 COVID-19에 
걸렸으며 직장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 격리되어 있어야함을 의미합니다. COVID-19에 감염된 
근로자의 자가 격리 중단 및 직장 복귀 결정은 증상 기반, 기간 기반, 검사 기반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질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 의료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격리되었거나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용주는 어떤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직장에서 그러한 직원들의 신원을 이름으로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COVID-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COVID-19 보균자로 
의심될 경우, 고용주는 가장 최신의 지방, 주, 연방 공중 보건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는 지방 공중 보건 부서의 지시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작업장 폐쇄, 
대청소, 재택 근무 허용 또는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개인 건강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다음 내용이 명시된 
이메일 또는 기타 서면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사무실 위치]의 직원이 
COVID-19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날짜]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 이메일은 귀하가 COVID-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귀하는 지역 보건 부서에 연락하여 지침을 받고 개별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에 대해 알릴 수 없습니다.

COVID-19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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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근로자/ 취약 계층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

CFRA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도 COVID-19 관련 질환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근로자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고, 상호 
절차에 참여한 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편의를 식별하거나 실행해야 하는 
경우, FEHA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시기 적절한 선의의 상호 과정을 요구합니다. 

직무 보장 휴가

근로자가 COVID-19로 인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캘리포니아 가족권법(CFRA)에 따라 직무 보장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는 자신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위해 또는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배우자, 부모 또는 
부양 자녀를 돌보기 위해 캘리포니아 가족권법에 따라 최대 12주의 직무 보장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는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지속적인 치료 또는 관리를 
받게 될 경우 심각한 건강 상태로 간주됩니다. 또한 폐렴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건강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75마일 이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며, 최소 
1년 이상 근무했고, 1년 동안 최소 125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직무 보장 휴가
(CFRA)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COVID-19로 인해 캘리포니아 가족권법에 따라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전염병의 대유행 중에는 어떤 종류의 의료 전문가 증명서가 적절합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CFRA 휴가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실행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 후 15일 이내에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의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유행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거나(그 
필요성이 유행병과 관련된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긴급한 환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유행병의 
경우, 고용주들은 휴가 요청을 고려하고 승인할 때 증명 요건 면제를 위해 공중 보건 
공무원들의 판단과 권고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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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는 익숙한 형태의 편의입니다. 무급 휴가 역시 CFRA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공받을 수 있는 합당한 편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COVID-19
와 관련된 질환이 (독감 등 일반적인 계절성 질환과 달리) 장애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고용주는 이를 통해 과중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는 한, 
COVID-19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합당한 편의로 재택 근무 및 휴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휴가 제공이 과중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근로자 수, 고용주의 예산 규모, 사업 또는 기업의 유형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COVID-19로 인해 중증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의료적 조건에 
놓여있는 경우, 근로자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CDC에 따라, 다음의 기저 의료 상태에 놓인 모든 연령대의 사람은 COVID-19으로 인한 
높은 중증 질환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암, 만성적인 신장 질환, COPD, 장기 이식에 
따른 면역 억제 상태, 비만, 중증 심장 질환, 낫형세포병, 2형 당뇨 다음의 조건에 놓인 
개인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중증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의 천식, 뇌혈관질환, 낭포성 섬유증, 고혈압, 혈액 또는 골수 
이식으로 인한 면역 약화 상태, 면역 결핍, HIV,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 면역 약화 
약품 복용, 치매와 같은 신경학적 상태, 간 질환, 임신, 폐 섬유증(손상되거나 흉터있는 폐 
조직), 흡연, 지중해 빈혈(혈액 장애의 일종),  
1형 당뇨.
기저 의학적 상태가 장애로 인정될 수 있을 경우, 고용주는 과중한 부담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전의 FAQ를 참조해주세요. 
DFEH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COVID-19로 인한 중증 질환 고위험에 있거나 놓일 수 있는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저 의학적 상태가 장애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나이로 인해 COVID-19로 인한 중증 질환에 취약한 경우, 
근로자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CDC에 따르면, “성인에서, COVID-19로 인한 중증 질환의 위험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며, 
노인들이 가장 고위험군이다.” 하지만, 나이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는 나이만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령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COVID-19 위험으로부터 고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65세 미만의 근로자만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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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DFEH에 연락 바랍니다.

민원 제기처
공정고용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ca.gov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접수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신체가 부자유하게 되어 원격으로 일하거나 휴가를 받기 위해 
합당한 편의 요청을 지원하려면 근로자는 어떤 의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변경, 재택 근무, 휴가 등의 형태로 합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장애의 유무와 합당한 편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적절한 의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유행 상태에서 근로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COVID-19 관련 장애에 관한 
의료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DFEH는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그러한 요건을 면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중에 고용주는 전염병과 무관한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없다면 합당한 편의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합니까?

예.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전염병의 대유행 중에도 계속됩니다.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적절한 편의가 있음에도 필수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근로자 본인 혹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그 근로자를 고용 혹은 고용 관련 활동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와 같이 재택 근무지에서도 동일하게 합당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주는 과중한 부담이 없을 때는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중한 부담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협력하여 대체할 수 있는 합당한 
편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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